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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 영 혜†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자녀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수준

관계에서 성취압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85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과 부모-자녀 간 유대

의 헌신, 허용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부모-자녀간 유

대의 친밀변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는 부모의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성취압력→진로결정수준’, 

‘부모-자녀 유대→부모의 성취압력→진로결정수준’, ‘부모-자녀 유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수준’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가족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부모-자녀간 유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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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기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획득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호하

는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한 진로분야를 위해

준비하고 행동을 취하는 등의 발달과업을 수

행해야 한다(Super, 1972).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중․고교시절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보다는 입시성적을 올리는데 에너지를 집중하

고 있다. 외국에서는 중학생 정도면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실적 지각이 형성되는

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 점수

가 낮고(Lee, 2001)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야 비

로소 직업 지위에 대한 현실적 지각이 형성되

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황매향, 김지현, 유정

이, 2004) 진로발달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에 진로발달이 지체됨에 따라

대학 진학 이후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 과업은

가중되어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갖는 고민

과 부담도 크다. 실제로 대학신입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시 ‘취업 및 진로관리 지도(20.2%)’

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서강상담연구, 

2012),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역시 대

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진로문제’가 가

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생

활문화원, 2012). 게다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대졸 취업률이 59.5%에 지나지 않는

등 고학력 청년실업자 수가 증가하고(교육과

학기술부, 2012),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위원

회’를 출범시켜 청년의 창업․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만큼(연합뉴스, 2013. 3. 22), 현

재 청년의 취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 또한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이 깊어질수록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은 더욱 중

요해진다.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한

국 대학생들이 당면한 진로현실과 이와 관련

된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진로발달이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으

로,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

도 영향을 미친다(Cheatam, 1990; Gati, Garty, & 

Fassa, 1996).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도 가족변인, 특히 부

모가 자녀의 발달에 관여하는 일차적 존재라

는 점은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공통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을 위한

지도방법이나 양육행동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

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주의적인 서구문화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

가 자율성과 독립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

하는 양육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관계주의 문

화권에 속한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자녀 간 친

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더 나아

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 강조되는 등 서구와는 다른 부모-자녀 관

계양식을 갖는다. 때문에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때 한국의 문화

적 맥락과 한국 부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임정하, 2006; Chao, 1994; Fuligni, 

1997).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근대화․서구화의 영

향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가족문화에도 영

향을 미친다(박영균, 2009). 1979년과 1998년

그리고 2010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추이를

살펴 본 나은영과 차유리(2010)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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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자신

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로 변화하여, 이전에

비해 자신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재 한국의 가족문화에는 전통적 가족주의 모

습인 부모-자녀 일체감, 효(孝)의 중시, 가족

화목의 강조 등이 남아있는 가운데 현대의 가

족중심 개인주의가 혼재되어서, 부모-자녀 간

에 강한 애착, 상호의존성, 자녀에 대한 부모

의 헌신․희생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높은 경제적 의존과 같은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06; 정인숙, 2008). 최

인재(2007)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반

영할 수 있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부모-자녀 관

계가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를 자녀 개

인의 결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받아들여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더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특

히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우선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강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중에서

도 학업성취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학업

의 당사자인 자녀 본인보다도 학업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고(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자녀가 공부를 잘 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 여기며, 자녀가 학업 외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을 경우 부모가 개입해서 재재, 압

력을 가하는 등(손승영, 2009) 학업성취를 강

조한다. 자녀들 또한 자신의 성취를 위해 헌

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학업에 소홀할 때 부모에게 죄송함을

느끼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효도라고 생각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 그

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관

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현상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정 중 83.8%가 사교

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12)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학원 졸 이상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공부 압력을 가장 많

이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상호 의존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한 헌신과 희생이 자녀의 성취에 대

한 압력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교육비 등

의 경제적인 투자로 이어지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 압력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학업이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추상엽과

임성문(2008)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성

취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

이는 것에 대해 성취압력이라는 개념을 양육

태도적 측면과 양육행동적 측면의 명확한 구

분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성취

압력이 양육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

을 때,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부모

의 기대와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이러한 성취지향적인 태도로서

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학

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정적

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김현옥, 안세근, 2011; 

정현옥, 2007;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반면에 성취압력이 양육행동과 유사한 개념으

로 사용되었을 때, 성취압력은 ‘학업성취를 목

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

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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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으로 정의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94: 홍

은자, 김희진, 2002 재인용). 성취지향적 양육

행동으로서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지

나친 압력과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성

취동기, 학업 스트레스, 시험불안, 학교부적응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박재현, 2003; 

정소미, 2011; 정지선, 2007; 최신아, 2010). 한

국사회에서 보이는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녀의 성취나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부모의 관여 행동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현상으로, 

양육태도로서의 개념보다는 성취지향적인 양

육행동의 개념과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 양육행동으로서의 부모의 성취

압력 개념을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성취압력을 주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학

업성취를 보이고 있지만(교육과정평가원, 

2010), 부모로부터 과도한 성취압력을 받으면

부담감이 증가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

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수동적

교육을 받아오다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태

도가 요구되는 대학 장면에서,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나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

력은 자녀의 진로 결정과정에서 갈등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문화에서 나

타나는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

이 학업 성취를 넘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목받는 진로발달이론들 중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변인으로서 가족 및 부모의 영향에

주목해왔다. 개인이 속한 문화권마다 중요시

하는 가족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변인

일지라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가족 및 부모의 영향은 개인이 가

족․사회․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익히고 역할

을 내면화할 때 스며들어 결국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직

업적 흥미의 형성,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가족의 영향

력이 크게 작용하는 아시아권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비교적 진로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중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

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학생들에 비해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결정 준비도가 유의미하

게 낮게 나타났는데, Zhou와 Santos(2007)는 관

계중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아시아권의 가족

문화에서는 진로결정시 자신의 선호보다 가족

의 기대를 반영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

에, 부모의 기대나 관여, 성취압력이 맥락변인

으로 작용하여 진로흥미 보다도 진로선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Tang, Fouad, & Smith, 1999; Zhou & Santos, 

2007). 한국사회 역시 관계지향 문화권에 속하

고,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두드러

지기 때문에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진로이

론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인으로써,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변인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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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다(Gushue & Whitson, 2006; Huang & 

Hisieh, 2011)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변인과 진

로발달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김명숙(2009)은

가족체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간접적으로 진로성

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박수길(2000)과

문승태(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애착 등의 부모변인이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진로미결정이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각

변인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

에 대한 성취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

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자녀가 느끼는 성취압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박재현, 2003; 조성연, 김민, 김혜원, 

2011).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형성하고, 교육환경의 제

공 등을 통해 자녀의 진로발달 및 직업포부에

도 영향을 미쳐(이정미, 2000),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도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것이라고 희망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 기대하는 등 진로포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석, 최예슬, 

2009). 성취압력 역시 자녀의 진로발달이나 진

로의사결정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는

데, 부모의 성취압력이 크면 자녀의 진로성향

이 낮거나(김연희, 2010), 부모가 진로탐색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을 어려워하는 등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김수리, 이재창, 

2007; 김지현, 2007). 하지만 김이준(2012)은 부

모의 성취압력이 진로포부, 자아존중감, 학업

적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기도 하여 성취압력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

은 선행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는 성취압력과 진로발달 및 결정에 영

향을 미치고, 성취압력 역시 진로발달에 유의

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와 성취압력, 성취압력과 진로발달,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발달의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 경험도 자기개념․타인에 대

한 기대감․친밀한 관계형성과 관련되어 성인

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진로발달 및 결정을 향

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Ainsworth, 1982: 

심호규, 강문희, 2007 재인용). 따라서 진로발

달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부모-

자녀 간 유대와 진로발달 및 결정 간의 관련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부모-자녀 관계

와 진로발달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부

모-자녀 관계는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를 친밀

하고 헌신적으로 느끼며 존경할수록 진로성숙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엄격함은 진로발달변인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기영락, 

2010). 김지영(201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유대와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간에 유의

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아버지를

친밀하고 헌신적이며 엄격하지 않다고 느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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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리고 존경할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

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모변인

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김명숙, 2009; 문승태, 2002; 

박수길, 2000)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유대

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부모-자녀 간 일체감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

공을 부모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자녀를

위해 헌신, 희생하는 만큼이나 자녀의 성취를

위해 관여하고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연구들

이(김경신, 2010; 김혜영, 2006; 박영균 등, 

2010)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

분야에서 성취압력이 학업성취를 넘어서 상호

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

의 관계에서 어떠한 인과적 관련성을 맺고 있

는지 탐색한 실증적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

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지배적이

기 때문에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

기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진로발달 및 선택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관계중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가족문화에서는

부모의 기대나 관여, 성취압력이 자녀의 진로

흥미와 관계없이 진로선택에 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해외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Tang et al., 1999; Zhou & Santos, 2007) 부

모의 성취압력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근접맥락

변인으로 작용하여 부모변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

해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압

력이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을 가정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압력 등의 부모변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 성취압력 → 진로결정수준, 부모-

자녀 간 유대관계 → 성취압력 → 진로결정수

준, 부모-자녀 간 유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처럼 각 변인 간 인과관계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듯이 한국의 가족문화

특성이 반영된 부모-자녀 간 유대변인을 사용

한 경우는 진로발달 변인과의 단순상관이나

설명정도를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기

영락, 2010; 김지영, 2012; 조미진, 2010; 주은

미, 2011), 부모변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인

과적 관련성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수현, 2009; 김은진, 천성문, 2001). 한국의 부

모-자녀관계는 한국의 토착적 심리바탕 위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비교 문화학의 주장처

럼(박영신, 김의철, 2003; 최인재, 2007) 서구와

비서구 문화권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서구에서 개발된 부모-자녀관계 척도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는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애착 척도

인 IPPA의 하위영역은 ‘신뢰’, ‘의사소통’, ‘소

외’인데 이와 같은 하위영역들이 부모-자녀 간

애착의 보편적 특성일 수는 있으나, 한국문화

에서 보이는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성이나 일

체감,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 등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상담 현장

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부모의 기대, 과관여, 성취압력 등 한국사회에

서 두드러지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성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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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로결정에 갈등을 겪거나 진로미결정 상

태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학이나 가족학, 사회심리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이

나 국내의 토착적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학생

들의 학습동기나 학업성취, 부모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영균 등, 2010; 

최인재, 2007; 추상엽, 임성문, 2008)가 진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진

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

서 한국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연구함에 있어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과 토착적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변인과 진로결정수

준 간의 관계에서 성취압력이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변인 간 인과 관

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대학생 진로상담 시 고려해야하는 부모의 영

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부모-자녀 간 유대변인과 토착적 척

도를 활용하여,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성취압력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인과적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적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부모의 성취압력은 진로발달 변인(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설명

하는가? 둘째, 부모-자녀 간 유대․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매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한국적 부모-자녀 유대․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전라도, 경상도

소재의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

로 총 9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배포된 설

문지 중 89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총 858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2.4(SD 

= 2.5)세이고, 남성 319명(37.2%), 여성 537명

(62.6%), 무응답 2명(0.2%)이었으며 1학년이

168명(19.6%), 2학년 272명(31.7%), 3학년 217명

(25.3%), 4학년 198명(23.1%), 무응답 3명이었

다. 설문은 수업시간에 진행되었고 설문실시

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자녀 유대

한국의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부모-자녀 간 유대’ 관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재(200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 한 한국형 부모-자

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인재(2007)은 기

존의 서구 문화에서 제작된 척도로 한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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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자녀 간 유대의 특징을

찾아 기존의 척도를 보완하였다. 한국형 부모-

자녀관계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친밀, 헌

신, 존경, 엄격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하

위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유대감

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격

영역의 3문항을 역채점하고 변인 명을 ‘허용’

으로 표기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최인재(2007)가 이 척도를

개발할 때는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

를 따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후속연구를 통

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구조방

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밀, 현신, 

존경, 엄격의 4가지 측정변수로 부모-자녀관계

라는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

힌바 있어(최인재,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버

지, 어머니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의 유대감을 측

정하였다. 최인재(2007)의 연구에서 각 하위영

역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친

밀은 α = .92, 헌신은 α = .89, 존경은 α = 

.87, 엄격은 α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친밀은 α = .92, 헌신은 α = .90, 존경은 α = 

.90, 허용(엄격 역체점) α = .83, 전체는 α = 

.95 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의 교육수준, 직업, 수입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 정확한 정도를 파

악하기 어렵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민감할

수 있다는 Gallo와 Matthews(2003), Huang과

Hsieh(2011)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

해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

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을 측정하였다. ‘아

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각각 5단계

로 나누어,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에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에 따른 계층 분

류를 참고해 이형진(2007)이 4단계로 재분류한

내용을 이자연(2012)이 다시 5단계의 계층으로

분류한 것을 사용하여, 가장 낮은 계층부터

가장 높은 계층의 순으로 1점에서 5점까지 부

여하였다.

부모의 성취압력

강영철(2003)이 타당화 한 ‘부모의 학업 성

취압력 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취압력 검사지를 재

구성한 것으로, 하위영역 없이 단일변인이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압력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을 구인하기 위해 세 개의 꾸러미로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사용

하는 최대우도법 절차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룰 것을 가정하는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

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

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Bandalos, 2002), 개별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너

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하므로 결국 표본

이 매우 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Bagozzi & 

Edwards, 1998). 그리고 모든 문항이 아니라 문

항의 합 또는 평균값으로 잠재변인을 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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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일 관측치로 잠재변인을 왜곡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문항꾸러미를 제작

해서 자료를 분석하면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

이 줄어들 뿐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

다(서영석, 2010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199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척

도 15개 문항에 대해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

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긴 다음, 잠재변수에

대해 각 꾸러미의 평균 요인부하량을 동일하

게 묶어 3개의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그 결과

꾸러미 1에는 문항 3, 6, 11, 12, 14가 묶이고, 

꾸러미 2에는 문항 1, 2, 8, 13, 15가 묶이고, 

꾸러미 3에는 문항 4, 5, 7, 9, 10이 묶였다. 강

영철(2003)의 연구에서는 문항 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가 α = .92 였고, 본 연구의 꾸

러미 1, 2, 3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α = .83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α = .94 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

고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CDMSES-SF)를 이은경(2001)이 중․

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

하였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척도는 총 25문항, 4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직업정보 α = .64, 목표

선택 α = .76, 미래계획 α = .78, 문제해결 α 

= .79이며 전체척도는 α =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직업정보 α = 

.80, 목표선택 α = .86, 미래계획 α = .73, 문

제해결 α = .59이며 전체척도는 α = .92로 나

타났다.

진로결정 수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Osipow(1980)등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척

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고향자(1993)가 번안

한 문항은 총 19개 문항으로 진로 확신수준 2

문항과 진로 미결정 수준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 4점 척도

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아주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관심이기 때문에 진로미결정에 해당하

는 16개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진로

결정수준 역시 성취압력 척도처럼 단일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구인하기 위해 네

개의 꾸러미로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꾸러

미 1에는 문항 4, 8, 11, 17이 묶이고, 꾸러미

2에는 문항 3, 7, 13, 18이 묶이고, 꾸러미 3에

는 문항 6, 12, 14, 15가, 꾸러미 4에는 5, 9, 

10, 16이 묶였다. 고향자(1993)가 보고한 척도

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α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 꾸러미 1, 2, 3, 4의 내적 합치도

는 각각 α = .70, .67, .68, .7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α = .91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

국적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성취압력,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666 -

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

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20.0, AMOS 18.0, Mplus 6.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를 산출하고, 각 하위변인들 간에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자녀관계의 하위변인들이 매개변인(성취압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대

한 설명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

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

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변량분석 기법으로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검증

하였고 다음으로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값, TLI, CFI 그리고

RMSEA를 살펴보았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RMSEA 값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

적절한 적합도이고,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

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하였다.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에는

정상성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자료에 결측치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

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10,000개의 부트스

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95% 신뢰구간 내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각 변수가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정상분포 조건(왜도 < 2, 첨도 < 4, 

Hong, Malik, & Lee, 2003)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

로결정수준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모-자녀 간

유대의 총점 및 4가지 하위변인은 성취압력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부모-자녀 간

유대 총점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도 유의한 정

적상관이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가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

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의 하위변인들이 성취압력에 미치는 영향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 본 결과 공차

한계가 .41-.89, 분산팽창요인은 1.11-2.6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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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R2)B 표준오차

(상수) 3.78 .24 　 15.70*** 

35.61***
.201

(.195)

부모의 SES
부모학력 .17 .03 .20 5.96*** 

부모직업 .01 .03 .01 .39 

부모-자녀 간

유대

친밀 -.10 .05 -.09 -1.95 

헌신 .18 .06 .12 2.96*** 

존경 -.08 .05 -.07 -1.58 

허용(엄격 역채점) -.41 .04 -.36 -10.38*** 

*p < .05, ***p < .001

표 1.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이학식, 임지훈, 2013).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변인 중 부

모 학력변인(β = .20, p < .001)이, 부모-자녀

간 유대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헌신(β = .12, p 

< .001)과 허용 (β = -.36, p < .001)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 변

인들은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해 20.1%의 설명

력(F = 35.61,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성취압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성취압력의

모든 하위변인 중에서 부모-자녀 간 유대의

친밀변인(β = .31, p < .001)만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나머지 변

인들은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

대, 부모의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하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

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의 성취압력

(β = -.10, (p < .001)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β = .54, p < .001), 문제해결(β = 

-.09, p < .01), 미래계획(β = .16, p < .001)이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직업정보 변인의 설명력은 유의하

지 않았다. 부모의 성취압력, 목표선택, 문제

해결과 미래계획 변인들은 진로결정수준에 대

해 40.0%의 설명력(F = 51.25, p < .001)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

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df = 109, N = 858) = 560.1 

(p < .01); TLI = .93; CFI = .94; RMSEA = 

.07 (90% 신뢰구간 = .06-.08)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개

의 측정변수로 5개의 이론적 잠재변수를 구인

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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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F R2(adj-R2)

B 표준오차

(상수) 1.22 .19 　 6.54***

51.25***
.400

(.392)

부모의 SES
부모학력 .00 .02 .00 -.09

부모직업 .00 .02 .00 .01

부모-자녀 간

유대

친밀 .01 .03 .01 .23

헌신 -.07 .04 -.07 -1.90

존경 -.02 .03 -.03 -.64

허용(엄격 역채점) .04 .02 .06 1.76

부모의 성취압력 -.07 .02 -.10 -3.2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54 .04 .54 12.06*** 

직업정보 -.02 .04 -.02 -.47

문제해결 -.08 .03 -.09 -2.93**

미래계획 .14 .04 .16 3.84***

*p < .05, **p < .01, ***p < .001

표 2.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01 (표시된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계수임)

그림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

로결정수준의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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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굵은 실선: 유의한 경로, (*p < .05, ***p < .001)

그림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간 유대, 성취압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df = 109, N = 

858) = 560.1 (p < .01); TLI = .93; CFI = .94; 

RMSEA = .07 (90% 신뢰구간 = .06-.08)로 나

타나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정

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들 간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성취압력’ 경로(β = .24, p < 

.01), ‘부모-자녀 간 유대→부모의 성취압력’ 

경로(β =-.25, p < .01), ‘부모-자녀 간 유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로(β = .27, p < .01), 

‘성취압력→진로결정수준’(β = -.15,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결정수준’(β = 

.67, p < .01), 그리고 ‘부모-자녀 간 유대→진

로결정수준’(β = -.08, p < .05)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부모-자녀 간

유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β = 

-.08, p < .05)는 측정모형에서 두 잠재변수 간

의 상관계수(r = .13, p < .01)와 정반대의 부

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변수 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 투입 후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관계의 방

향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성취압력이 억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해 보았다. MacKinnon, 

Krull 그리고 Lockwood(2000)에 따르면 일반적

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을

설정하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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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부모SES→성취압력 .67 .24 .13 5.40 ***

부모-자녀 간 유대→성취압력 -.62 -.25 .11 -5.91 ***

부모SES→진로결정자기효능감 .06 .03 .07 .80 .42

부모-자녀 간 유대→진로결정자기효능감 .43 .27 .07 6.06 **

성취압력→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 -.03 .02 -.68 .50

성취압력→진로결정수준 -.10 -.15 .02 -4.58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정수준 .73 .67 .04 18.71 **

부모-자녀 간 유대→진로결정수준 -.13 -.08 .06 -2.21 .03*

부모SES→진로결정수준 -.01 -.004 .06 -.13 .89

* p < .05, ** p <.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억제효과 검증 (*p < .05, **p < .01)

결과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의 크

기가 줄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상에 제 3의 변인을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절대 상관이 오히려 커질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MacKinnon 

et al., 2000: 조화진, 서영석, 2010 재인용).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성

취압력의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

을 투입하기 전과 후에 부모-자녀 간 유대→

진로결정수준 간의 직접효과가 증가하는지 확

인해 보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투입하기 이전의 직접효과는 β 

=.13 (p < .01) 이었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의 직접효과는 β 

=-.05 (p > .05)으로, 부모-자녀 간 유대→진로

결정수준 간의 직접효과의 절대값은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에 억제효과로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다른 매개변수인 성취압력에 대해

서도 동일한 절차로 억제효과검증을 실시하였

는데, 성취압력을 투입하기 이전의 직접효과

는 β =.13 (p < .01) 이었는데, 성취압력을 매

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의 직접효과는 β =.10 

(p < .05) 으로, 부모-자녀 간 유대→진로결정

수준 간의 직접효과의 절대값은 오히려 작아

졌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억제효과로 보기

어려웠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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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모 성취압력의 억제효과 검증 (*p < .05, **p < .01, ***p < .001)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SE
95%신뢰구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하한 상한

부모 SES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013 .021 .026 -.034 .076

부모 SES → 성취압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003 -.004 .005 -.017 .008

부모 SES → 성취 압력 → 진로결정수준 -.022* -.036* .010 -.055 -.016

부모-자녀유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177*** .181*** .031 .128 .234

부모-자녀유대 → 성취압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004 .004 .007 -.008 .017

부모-자녀유대 → 성취 압력 → 진로결정수준 .036*** .037*** .010 .019 .054

성취압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013 -.018 .021 -.066 .031

부모 SES → 성취압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04 -.006 .007 -.025 .012

부모-자녀유대 → 성취압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06 .007 .010 -.012 .025

*p < .05, **p < .01, ***p < .001

표 4.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Shrout와 Bolger(2000)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효과가 0에 가까워 완전매개효과가 있을

지라도 표본의 불안정성(sample fluctuation)으로

인해 50%의 확률로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나

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진짜 억제효과

가 아니라 우연에 의한 혹은 통계적인 인위성

(empirical suppression 혹은 statistical artifacts)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유사 억제효과(spurious 

suppression)이기 때문에 억제효과라고 보기 어

렵다고 했다. MacKinnon 등 (2000)의 제안대로

억제효과 검증을 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Shrout와 Bolger(2002)의 주장을 종합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유대→진로결정수

준 간의 경로가 부적으로 나타난 것을 억제효

과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억제효과 검증에

서 매개효과 투입 후 부모-자녀 간 유대→진

로결정수준 간의 직접효과의 절대값이 작아졌

으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성취압

력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

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 간 유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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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

가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원자료(N=858)로부터 표본

10,000개를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영가

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경로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 본

결과, ‘성취압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β 

= -.036, p < .05)’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고, ‘성취압력이 부모-자녀 간 유대와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β = 

.037, p < .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모-자녀 간 유대와 진

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도 유

의하였다(β = .181, p < .001)(표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성취압력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발달은 개

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해

한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

녀 간 유대는 부모의 성취압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았고,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에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엄격하게 대

할수록 성취압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위

해 헌신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성취압력을 행

사하며(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12; 정옥분, 

임정하, 정순호, 김경은, 박연정, 2008), 고학

력․고소득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

이 크다는 선행연구(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기대와 관심이

높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를 자처

하거나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부업을 하는 등

자녀의 성취에 대해 헌신적이다(서울경제, 

2012. 3. 3).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해 이렇

게 헌신적인 것은, 전통적인 가족관인 부모-자

녀 간 일체감과 현대의 가족중심 개인주의 가

치가 결합되면서 부모-자녀 간 강한 응집력과

내집단 편애,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관계를 강

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경신, 2010; 김혜영, 

2006). 하지만 부모-자녀 간 일체감이나 상호

의존성은 자녀의 성취를 부모 자신의 성공으

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공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성취압력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경제적

으로 투자하고 헌신․희생하는 것을 볼 때 감

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

문에(안자영, 2009; 이상금, 2012), 자녀가 부모

의 성취압력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해,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성취압력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모형이 자료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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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경로계수가 두 잠재변수간

의 상관계수와는 다르게 부적으로 산출되었는

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

과이다. 이렇게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수

준 간의 관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성취압

력이 투입됨으로써 부적인 경로계수가 나타난

결과가 통계적 우연에 의한 것인지 억제효과

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억

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인

투입 이후 두 변인 간의 직접효과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억제효과로 보기 어

려웠다(MacKinnon et al., 2000: 조화진, 서영석, 

2010 재인용). 오히려 직접효과의 절대값이 작

아졌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모-자녀 유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문승태, 

2002; 박수길, 2000; Gushue & Whitson, 2006; 

Huang & Hisieh, 2011). 부모와 돈독한 유대관

계를 맺는 경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의 지지는 스

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목표에 도

달하려는 동기수준을 높여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Rosenthal, 1995). 긍정적

인 자기평가와 자신감을 갖는 자녀들은 큰 불

안이나 긴장없이 환경적․내면적인 탐색을 적

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Ainsworth, 1982: 심

호규, 강문희, 2007 재인용), 이와같은 진로탐

색활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촉진하

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추

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기영락, 임성택, 2010; 

Osipow, 1983).

한편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성취압력

의 매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좋을수록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

이 낮고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적게 지각할

수록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

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성취압력을 매개할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성취압력이 매

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

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수록 자녀에게 성취압

력을 많이 주게 되고, 부모로부터의 압박감은

결국 진로결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으로서의 성취압

력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높은 기대

수준과 이의 달성을 위해 간섭하거나 능력을

평가, 정의적 보상을 가하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나 적응,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친다(추상엽, 임성문, 2008 재인용). 이렇

게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력은 자신에 대해 비

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갖도록 하여 진로결

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지도 시 성취지향적인 양육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자녀 간 유대는 성취압력에 영향을 주지만, 

성취압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사

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상호의존적인 가족가

치를 가진 문화권의 경우 부모의 기대나 관여, 

성취압력 등이 근접맥락변인으로 작용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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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Tang et al., 1999; Zhou & Santos, 2007). 

본 연구에서 성취압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수준에 직접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

력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근접맥락변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전공, 직업 선택 등 진

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보다 부모의 기대나 성취압력의 부담이 더 크

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유대 관계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만큼이나 자녀들 역시 부

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죄송한 마

음, 보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다. 하지

만 이러한 보은의식은 자칫 자신의 진로목표

나 정확한 진로정보, 문제해결 가능성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정체감 유실상태에 빠지

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을 과도하게 지

각하거나 압도되어 있지는 않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간과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진로상담 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변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에서 매개효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결

정을 어려워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

족해서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의 성취압력이

과도하여 결정을 못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호소하는 문제가

진로 미결정이라는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고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담개입의 초점이 다를 수 있다. 만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부족 때문이라면 내담자가

처한 진로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

양한 문제 해결방식을 모색해보는 시도가 필

요할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진로탐

색 행동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

도록 독려함으로써 내담자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성취압력이 과도하

여 진로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성취압력을 낮

추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부모의 성취압력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취압력 자체

를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부모와의 관계 탐

색을 통해 부모님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

각하는지 혹은 부모의 헌신에 대한 죄송함과

보은의 마음이 커서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상담장면에서 보면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크

게 느끼는 내담자들의 경우 부모가 갖는 기대

보다 과장되거나 왜곡하여 내면화 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와 구분하도록 하고, 자신의 진

로욕구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

다. 이때 필요하다면 상담과정에 내담자의 부

모를 포함시켜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력이 자

녀의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적절한 기대를 갖도록 주지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밀

한 관계를 수립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줌으로

써 부모의 성취압력과 기대에서 자신의 진로

욕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던지, 

자기주장 훈련 등을 통해 부모에게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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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현재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간 유대의 특성

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학

생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을

연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구

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한국

부모-자녀 유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착적 척도를 활

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간 유대,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구조적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로 진로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근접맥락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실제 대학현장에서 진로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의 과도한 관여로 인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거나 부모의 기대와 압력이 심해서

진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

로 작용함을 밝힘으로써, 진로상담시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임을

확인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는 개발 당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개발 이후 다양한 연

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

기는 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절

차를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

구가 진행된다면,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를 대

학생에게 사용할 때 활용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변인의 영향을 분석함

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분석하

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원래 최인재(2007)

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아버지와 어

머니를 따로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아버

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살

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분석하

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모와의 애착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다르다고 밝힌 선

행연구들이 있고, 한국의 가족문화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등 아버지와 어

머니에게 강조되는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추

후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학생 자녀의 진로결정에 어떻게 다른 영향

을 미치는지 밝힌다면 보다 흥미로는 연구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변인들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변량의 40%를 설

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진로결정

에 있어 부모변인 이외에 다양한 변인이 관련

되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변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태도나 가

치관, 또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편, 부모-자녀 유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성취압력이 투입

되었을 때 두 변인 간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

난 결과가 억제효과가 아닌 통계적 우연에 의

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추후연구에서는 이

러한 결과가 통계적 우연이 아닌 의미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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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부모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밝

혀진 바 있고, 본 연구의 취지도 한국적 부모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넘어 진로발달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었음에도, 본 연구를 실시할 때 학업성취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한국적 부모-자녀 간 유대가 중․고교시

절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

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연구한다면 한국적

부모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넘어 진로발

달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련의 과정

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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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Kim, Young-Hye                    Ahn, Hyun Ni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s. Eight hundred fifty-eight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education, sacrifice, and low strictness significantly explained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Intimacy in parent-child bonding was the only variable that explaine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goal setting, problem solving, and 

plann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plaine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career decision 

variable. The hypothesized model showed good fit to the data. Additionally,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fou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family culture, parent-child bonding, achievement pressure,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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